
이 영화는 2012년 ‘64회 전미비평가위원회 최우수 다큐

멘터리상’과 2013년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상’

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비해 극장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는 영화를 선택할 때 작품 자체의 가치보다 언론홍보와 유

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멕시코계 미국인 ‘로드리게스(Rodriguez)’

는 디트로이트에서 소위 막노동을 하며 

부둣가 허름한 술집에서 노래를 부릅니

다. 얼마 전 ‘밥 딜란’이라는 포크 가수

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듯이 로드리게스

의 노래 가사도 한 편의 시(詩)와 같았습

니다. 거대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그

의 노래는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

람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말하며, 자유

로운 정신과 삶의 희망, 아름다움을 찾

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음반사 프로듀

서가 찾아왔고,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음반을 세상에 내놓

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

니다. 출시된 음반의 판매량은 딱 6장! 무명의 멕시코계 구

도자의 노래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

마 후 그가 좌절과 실의 끝에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 미국인 여성 한 명이 지구 정반대편, 남아프리

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공항에 내립니다. 그녀의 여행용 가

방에는 로드리게스 음반이 한 장 있었는데, 당시 인종차별 

문제로 시위가 끊이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에게 

그의 노래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몇몇 음반사에서 이미 

사망한 그의 앨범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수백만 장이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몇몇 사람들이 신비로 가

려진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에 관해 추적하다가 자살한 줄 

알았던 그가 여전히 디트로이트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로

드리게스를 찾아 남아공에서 일어난 일

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믿을 수 없어 하

는 로드리게스를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

했는데, 대형 체육관에 모여든 수만 명

의 관객이 로드리게스를 외치며 열광합

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적이 일

어난 것입니다. 

영화의 엔딩 자막이 올라갈 즈음 문

득 ‘만일 로드리게스가 남아공에서 일

어난 사건들을 모르고 죽었다면 어땠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

랬다면 그는 과연 실패한 예술가일까

요? 비록 단 한 장의 음반 수익금도 받지 못했지만, 수백

만 장의 음반이 팔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

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의 삶의 

가치와 성공이 세상에 알려졌거나 말거나 그는 이미 부자

였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뒤늦은 성공 이후에도 공연 수익

금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이전과 다름없이 가난

한 사람들과 함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

니다. 로드리게스 또한 자신이 이미 부자임을 알고 있었으

리라 생각합니다.                              최종태 베드로  |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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